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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부터 일본은 황금연휴에 들어갔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많이 쉬는 회사는 약 
8일간을 쉽니다. 첫날 부터 고속전철(신칸센)이 어느 구간에선 정전이 되어 달리다가 멈춰 
서게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인해 약5시간의 운행이 중단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뉴스를 통하여 보셨겠지만 일본의 아베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죠. 
민족적인 감정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이 더 가까운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아베총리의 입에서 사과의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는 느낀 바가 있습니다. 
「사과란 불신자들에게는 그토록이나 힘든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참다운 성도가 됩시다. 그래도 일본압제하의 일에 대해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용서를 구한 
사람들은 다름아닌 일본 기독교단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공원에서 오후12시부터 성경공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멋진 집을 가진 
자들이지 결코 홈래스가 아님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들은 추우면 따스한 곳에서 
더우면 시원한 곳에서 성경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추워도 더워도 정해진 벤취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8명이 모였습니다. 현재 누가복음을 배우면서 주님의 
치유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 많은 병든자들을 고쳐 주셨는데 분명 
우리들에게도 그 은총이 넉넉히 임할 것을 믿으며 적어봅니다. 
 

 
1. 아키야마 – 고혈압 
2. 마스다- 아토피 피부염 
3. 테렌스(미얌마)-고혈압 

이 세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모두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면역력도 
떨어져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크신 은총만 임하신다면… 
특히 마스다씨의 아토피 피부염은 지금의 시기가 가장 가렵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로 완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써 기도 해 주세요. 힘써… 



 

 


